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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학업무기력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CYPS 2018 패널자료 중 중학교 1학년 2590명(남학생 1405명, 여학생 1185명)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으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감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삶의 만족감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따라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모
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 관계에서 삶의 만족감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
여 삶의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긍정적 양육태도∣부정적 양육태도∣삶의 만족도∣학업무기력∣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To this end, 2,595 middle school students (1,405 
boys and 1,185 girls) were used among the KCYPS 2018 panel materials. The model was validat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ed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with bootstrap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n impact on the lives of adolescent children, depending on their parenting 
attitudes. Second, the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helplessnes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n effect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adolescent children depending on their parenting attitudes. Third, satisfaction in life has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academic helplessnes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studi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youth's life, and having a negative 
impact on studies if life satisfaction is high and life satisfaction is low. Fourth, the satisfaction of life 
is mediated between parent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cademic helplessness.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llows parent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life 
satisfaction affecting their academic helplessness according to their parenting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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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통계청(2020)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회조
사」중 복수응답을 허용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를 
보면, 1위가 직업(직업선택, 보수 등) 57.9%, 공부(성
적, 적성 등) 56.8%, 외모 33.1%, 신체적·정신적 건강 
3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1].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
소년기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이 살아간다
고 기성세대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청소년들은 자
신들의 삶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
다. 특히 청소년들은 직업이나 학업처럼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요인들에 특히 지대한 관심이 있다[2].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학업, 여가와 같은 
요인들은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발달과업이자, 주요한 요
인들이다[3]. 이러한 여러 발달과업 중에서 특히 학업은 
새로운 환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
정이며[4], 청소년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한 학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보도자료(2021)를 보면, 코로나19
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전반적으
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
도 역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코
로나19의 상황 악화로 인하여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일 등교하여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급식을 먹는 등의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리면서 학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기에
는 부족하기 때문이다[6][7]. 

Gottfredson과 Hirsch는 초기 아동기에 가족 안에
서의 사회화 경험을 통해 발달이 된다고 하였는데[8], 
자기 조절이 안정적인 행동특성으로 자리 잡는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다. Hay와 Forrest는 
80% 이상의 아동들이 7세부터 안정적인 자기통제가 
나타나고, 16%만이 10세 이후에 안정성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초기 아동기에 자기통제와 관련된 안정성을 보
고하고 있으나[9], Burt, Simon과 Simon은 자기통제

가 초기 아동기에 형성이 되지만 청소년기에 걸쳐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10]. 중학생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한 Winfree, Taylor, He 그리고 Esbensen[11]은 
자기통제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진다고 하였
다. 즉 청소년들은 아직도 자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기에, 자기통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
심과 안내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학생들
에게는 성장의 단계로 인식되는 시기이면서도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인 것이다. 또한 다음 단계
로 넘어가는 시기이면서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
다고 인식이 되는 시기이도 하다. 한편 중학생이 된다
는 것은 중학교라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12]. 때문에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안정적이던 초등학생 시기를 마
친 초기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시기임이 분명
하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면 새로운 환경이나 제도 등에 좀 더 수월하게 안착할 
수 있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서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 안에
서 가족을 통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12]. 그렇기에 부모가 자신들을 어
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부모를 매니저로 느끼기도, 감시
자로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 놓여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필요
한 것은 그들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다. 삶의 만
족감은 그 느끼는 주체의 주관적인 만족감[13]이기에,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의 만족감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이를 통하여 
높아진 만족감이 새로운 환경에 놓여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안정과 그들의 최대 과업인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중학교 학생들의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그 요인들로써
는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학교 및 학업과 관련된 사항,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확인하였었다. 그러나 높아진 
삶의 만족도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인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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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던 것
이 사실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던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
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확인
하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중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도
가 학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3. 삶의 만족감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4.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
무기력 사이에서 삶의 만족감은 매개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또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어 부모에게서 
벗어나려는 모습과 의존하는 양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기이다[14][15].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
녀를 대하는 태도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이나 자존감, 가치관은 물론이고 정
서 상태까지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16]. 또한 부모의 양
육태도는 자녀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
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7].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
지에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적인 발달과 정서적인 발달
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18]. 그렇기 때문에 부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이다.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
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되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반면에, 부모가 거부적이고 불안정하며 비지지적인 경
우에는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17][19]. 

김태명, 이은주[20]는 최근의 부모양육태도를 6요인
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양육연구인 3차원
의 모형인 애정의 반대 개념으로 거부, 자율성지지의 
반대 개념으로 강요, 자녀를 대하는데 있어서 일관되게 
안내하고 지지해주는 등의 구조제공의 개념으로 비관
일성으로 보던 것을, 각각의 요인이 독립된 요인으로써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혼란, 애정, 거부의 6요인
으로 보는 것이 더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태명, 이은주[20]가 분
류한 6요인으로써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로 나누어 연구에 적용하였다.

2. 삶의 만족감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요소로, 삶의 다
양한 영역에 대한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어느 정도 만
족하는지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관점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된다[13][21][22]. 즉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이나 주관적 안녕감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행복이나 
만족의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환경과 같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인 것이다.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해하
고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다[23].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살펴보면, 박소영, 정혜원의 연구에서는 
행복감,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 우울 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24], 김민선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진로정체성,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합리적 설명, 부모의 
감독과 같은 요인들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았으며, 부모의 과잉간섭, 부모의 과잉기대, 
학업스트레스, 우울 등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으로 보고 있다[25]. 또한 고혜영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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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26], 김평화, 윤혜미의 연구
에서는 자아존중감이[27]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진혁과 송인한
[28]은 청소년들의 친구와 노는 시간이나, 독서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게임시간이 줄어들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도는 개인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안에
서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부모의 긍
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학습, 특히 학업무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3. 학업무기력

사람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상황, 즉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잦은 실패를 경험
할 때로, Seligman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명명
하였다[3]. 학교장면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낮은 자존감이나 낮은 자기효능감 또는 학습 
부진이나 학업성취 저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29][30].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상황에서는 
학업무기력의 개념으로 표현되며, 이를 박병기 등[31]
은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인지적·신체적 장애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지 못한
다고 믿음으로써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포기한 상태라
고 하였다. 이런 무기력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에는 새로운 상황에서 도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며, 
미래에 대한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주변상황들에 대해
서 어떠한 관심과 흥미도 보이지 않게 된다[32].

박병기 등[31]은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연구에서 
학업무기력을 통제신념결여, 학습동기결여, 긍정정서결
여, 능동수행결여의 하위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통제신

념결여는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태
도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없는 부
정적인 신념의 상태를 의미한다. 학습동기결여는 학업
과 관련된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
하는 것으로 학업의욕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긍정정
서결여는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즐거움이나 유쾌함, 
행복감 그리고 기쁨 등의 긍정정서가 저하되어 있는 상
태를 의미한다. 능동수행결여란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
서 자발적, 적극적인 수행활동의 저하 상태를 의미한다.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부모변인으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또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
육태도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하여 청소년의 학업무
기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며[33-35], 학업스트
레스가 학업무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36].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와 학
업무기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기에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 특히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있는
지 보고자 한다.

4. 변인들 간의 관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
조제공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7][38], 이러한 자율성지지나 
구조제공과 같은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율적 동
기와 학업적 유능감을 향상시키거나 유능성 욕구를 만
족시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39][40]. 
또한 부모의 애정과 감독, 합리적 설명이 높을수록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놓았으며, 부모가 과잉기대를 하
거나 과잉간섭을 할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41]. 또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한 부모의 양육행동-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비
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를 연구한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의 연구[41]를 보면,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
아지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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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비지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학습무
동기에 빠지게 되며[4][17], 부모가 구조제공, 자율성지
지, 따스함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학업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비일관성, 강요, 거부와 같은 부
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학업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이는 다른 선행연구인 염혜
선, 이은주의 연구[43]에서도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하
거나 구조를 제공하였을 때 그리고 자율성과 구조제공
의 상호작용을 보았을 때도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이고 적대적일 때는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낮추고, 학습
흥미를 저해하여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열의를 낮추고, 학업무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44]. 박진선, 김정민의 연구[45]에서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학업 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지지 받느냐, 좌절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받는다[46].

한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
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나 또래로부터의 긍정적인 정
서적 지지와 연관되어 설명하거나[26][47], 학업성취도
나 학업열의 등 학업과 관련되어 있거나[43][48], 학교 
및 사회문화와 관련된 요인[27][41]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보는 연구들이 다수였다.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학업과 관련된 특히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연구가 미비
한 것이 사실이다. 삶의 만족도와 학업무기력과의 관계
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과 중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유선, 손은령의 연구
[47]에서는 연구대상 모두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3년간의 종단연구를 시행한 김명자, 손은령의 연
구[48]에서도 학업성취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염혜선, 이은주의 연구[43] 역시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
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무기력의 관계에
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YCPS 2018)의 패널 중 중학교 1학
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3년, 2010년, 2018년에 학술연구와 관련된 비영리
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
으며, 특히 2018년 조사의 경우 개별면접 조사를 통하
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
하여 연구조사 대상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등이 연구내
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구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명
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라는 조사명을 반드시 명
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책에 따라 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 조사 대상과 관련된 성별 외의 어떤 신상정보도 
연구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원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명과 조사명을 본 연구에 제시함으로써 연구윤리
를 준수하였다. 

한편 2018년 자료를 이용한 2020년 이후의 논문을 
살표보면, 석사학위 논문 15편, 학술지 논문 55편, 학
술대회 발표논문 29편으로 2018년 이후 패널조사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최근까지 2018년 조사를 인용하
여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49].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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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2021년 연구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측정도구

3.1.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김태명, 이은주[20]가 타당화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 척도인 따스함은 “부
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등의 4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자율성지지는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
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등의 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조제공은 “내가 무언가 하려
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어
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 할 때, 부
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긍
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
적 양육태도 척도인 비일관성는 “부모님이 약속을 해
도, 그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강요는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
다.”,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등의 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거부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
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내가 방해
된다고 생각하신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부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양
육태도 전체 문항은 모두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양육태도점
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부정적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
미한다. 김태명, 이은주의 연구[15]에서의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 α는 따스함 .88, 자율성지
지 .84, 구조제공 .77이었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척
도의 Cronbach α는 비일관성 .75, 강요 .78, 거부 .8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 α는 따스함 .91, 자율성지지 .88, 구조제공 
.80이었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 
α는 비일관성 .80, 강요 .77, 거부 .79로 나타나 연구를 
진행하는데 신뢰도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2. 삶의 만족도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22]의 삶의 만족도 척도
(SWLS) 번안문항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문항은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
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구
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척도 Cronbach 
α는 .85로 나타나, 연구를 진행하는데 신뢰도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3. 학업무기력 척도
학업무기력 척도는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3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통제신념결여는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4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동기결여는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등
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정서결여는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
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능동수행결여는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
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 빈도 퍼센트%

남학생 1405 54.2%

여학생 1185 45.8%

합계 25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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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무기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박병기, 노시언, 김
진아, 황진숙의 연구[31]에서의 학업무기력 척도의 
Cronbach α는 통제신념결여 .91, 학습동기결여 .92, 
긍정정서결여 .78, 능동수행결여 .81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통제신념결여 .87, 학습동기결여 .91, 긍정정서
결여 .76, 능동수행결여 .79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신뢰
도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IBM의 SPSS 21.0과 AMSO 21.0 
프로그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을 통하여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이변량 상관계수 분석
과 왜도와 첨도를 통하여 정상분포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링을 하여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무기력
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때 부
트스트랩을 통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학업무기력 사이의 상관관계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학업무
기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
계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학업무기
력의 상관관계

***p<.001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
정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
(r=-.527, p<.001)을,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
관(r=.463, p<.001)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무기력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409, p<.001)을 보이고 있다. 부
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r=-.337, p<.001)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무기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423, p<.001)을 보이고 있다. 삶
의 만족도는 학업무기력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r=-.423, p<.001)을 보이고 있다. 

Kline[50]은 왜도의 절대값은 3,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정상분포성의 가정이 충족한다고 하였
는데, 왜도는 -.384∼.351로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며, 
첨도는 -.041∼.084로 절대값이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
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노경섭[51]은 IFI, TLI의 값이 .9 이상, RMSEA의 값
이 .05∼1.0 이면 모형의 적합도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적합도 지수는 χ²(df/p)=591.944(84/000), 
IFI=.972, TLI=.965, RMSEA=.048 로 노경섭[51]이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였다. 또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
당도 검증을 통하여 각 변인들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
였다. 이 결과는 [표 4]와 같다.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학업
무기력

긍정적 
양육태도 1

부정적 
양육태도 -.527*** 1

삶의 
만족도 .463*** -.337*** 1

학업무기력 -.409*** .423*** -.423*** 1

평균 3.259 1.997 2.776 1.888

표준편차 .486 .525 .604 .534

왜도 -.384 .351 -.150 .283

첨도 -.041 .084 .064 .018

χ² df IFI TLI RMSEA
(95% 신뢰수준)

591.944 84 .972 .965 .048
(.0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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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중타당도 결과

***p<.001

표준화계수(β)가 .5 이상, 평균분산추출 AVE 값이 .5 
이상, 개념 신뢰도 C.R.값이 .7 이상이어야 하였는데(노
경섭, 2016), 본 연구의 표준화계수(β)는 .614∼.868로 
모두 .5 이상을 넘었으며, 평균분산추출 AVE 값은 
.668∼.838로 모두 .5를 넘었으며, 개념 신뢰도 C.R.값
은 .886∼.938로 모두 .7을 넘어 집중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3. 측정모형 검증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
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²(df/p), IFI, TLI, RMSEA를 
확인해 보면, χ²(df/p)=591.944(84/000), IFI=.972, 
TLI=.965, RMSEA=.048 로 노경섭[51]이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6]과 [그림 3]과 같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 t p AVE 개념 

신뢰도

긍정적 양육태도 
→ 따스함 1.000 .839

.838 .938긍정적 양육태도 
→ 자율성지지 1.044 .868 .023 45.733 ***

긍정적 양육태도 
→ 구조제공 .706 .628 .021 32.835 ***

부정적 양육태도 
→ 비일관성 1.000 .769

.722 .886부정적 양육태도 
→ 강요 .932 .702 .030 30.815 ***

부정적 양육태도 
→ 거부 .861 .679 .029 30.056 ***

삶의만족감
→ 삶의만족감1 1.000 .656

.668 .908

삶의만족감
→ 삶의만족감2 1.288 .846 .036 35.391 ***

삶의만족감
→ 삶의만족감3 1.299 .831 .037 34.994 ***

삶의만족감
→ 삶의만족감4 1.156 .727 .037 31.619 ***

삶의만족감
→ 삶의만족감5 1.179 .614 .043 27.434 ***

학업무기력
→ 통제신념결여 1.000 .655

.794 .938

학업무기력
→ 긍정정서결여 1.591 .830 .046 34.773 ***

학업무기력
→ 학습동기결여 1.276 .851 .036 35.320 ***

학업무기력
→ 능동수행결여 1.272 .766 .039 32.816 ***

χ² df IFI TLI RMSEA
(95% 신뢰수준)

591.944 84 .972 .965 .048
(.0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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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
화계수

(B)

표준화
계수
(β)

표준
오차 t p

긍정적 
양육태도 → 
삶의만족감

.452 .467 .032 13.917 .000

부정적 
양육태도 → 
삶의만족감

-.111 -.117 .031 -3.575 .000

삶의만족감 → 
학업무기력 -.271 -.328 .022 -12.49

4 .000

긍정적 
양육태도 → 
학업무기력

-.061 -.076 .026 -2.309 .021

부정적 
양육태도 → 
학업무기력

.252 .321 .026 9.649 .000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
적 영향(β =.175, p<.001)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무기
력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β =-.138, p<.05)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β =-.368, p<.001)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무
기력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β =.168, p<.001)을 미치
고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는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
(β =-.520, p<.001)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에게 긍정적 양육태도를 지향하게 되면 자녀의 정서문
제를 낮추게 하는 영향을 주며, 학업열의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서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에 있어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학
업무기력 사이에서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52].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매
개효과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매개효과 검증

**p<.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
적·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학업무기력 사이의 

경로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효과

긍정적 양육태도 
→ 삶의만족감 .467** - .467**

부정적 양육태도 
→ 삶의만족감 -.117** - -.117**

삶의만족감 → 
학업무기력 -.328** - -.328**

긍정적 양육태도 
→ 학업무기력 -.076** -.153** -.229**

부정적 양육태도 
→ 학업무기력 .321** .038** .359**

***p<.05, ***p<.001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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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
육태도와 학업무기력 사이의 관계를 가정하고 이를 매
개하는 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
모형을 검증하였다.

첫째,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유
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
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연령대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의
정, 강태석의 연구[53]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장의정, 강태석의 연구[53]에서는 부모가 따스함, 자율
성지지, 구조제공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염혜선, 이은주의 
연구[43]에서도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 등의 긍
정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과도 
같은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들[38][54][55]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초등
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선숙의 연구[37]에서는 긍
정적인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특히 중
학교 1학년 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느끼
는 것과 초등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즉 중학교 1학년 학
생들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자신을 긍정적으
로 대하는지, 부정적으로 대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에 반
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와 서선숙의 연구[37]의 결과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시
기,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
라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거부, 강요, 비일관성, 간섭, 잔소리 등의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들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됨으로써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6]. 즉 부모로부터 인
정받지 못하고 자율성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
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삶의 만족감을 떨어트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 
시기는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중
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는 하나 아직은 부모의 영향
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에, 부모에게서 느끼는 안정감과 
긍정적인 반응은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무기력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무기력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일 때 학습된 무기력이 낮아지거나 완
화된다는 연구[57]나 강제적인 지시나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등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학습된 무기력과 
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58]과도 일치한다. 또한 중학
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이시혜, 하문선
의 연구[44]에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무기
력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업열의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시혜, 하문선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때는 부모로부터 
성취압력을 받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실
패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학습함으로
써 생긴 실패 내성으로 학업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최현정, 이동귀
의 연구[35]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학
습된 무기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과도 그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또 다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태용
의 연구[59]에서도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학습된 무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양육태도
를 보일 때 학습된 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
와도 일치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
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15]에서는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한 배정희, 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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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연구[60]에서는 직접효과에서는 부모관계만이 유
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간접적으로는 부모변인이 학습
사나 교사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그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서 청소년 자녀, 특히 중학교 1학년 자녀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학업과 관련된 
것들에 영향을 주어 학습된 무기력감을 저하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으나, 만약 부정적이고, 강요나 비일관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학업과 관련되어 자기 효능감이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어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
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청소년 자녀, 
특히 중학교 1학년 자녀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삶의 만족감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을 
때, 삶의 만족감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연
구한 선행연구들은 미비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중
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염혜선, 이은주
의 연구[43]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학업열의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둘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
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 또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추적 조사
를 한 김명자, 손은령의 연구[48]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학업성취도나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감을 연구한 최준영의 연구[61]에서는 두 변인 사
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세헌의 연구[62]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따라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학업에 긍정
적인 영향을,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감은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
육태도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보다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
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부모의 긍
정적 양육태도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삶의 질을 높여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무동기에 직접적
인 영향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것은 영향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모의 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청소년의 
학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특히 긍정적 양육태도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학
업에도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학업무기력을 예측하
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음으로 
나타나며, 이는 학교 적응을 비롯한 새로운 상황에 대
한 적응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다. 때문에 이러한 학업무기력은 학업에 있어서의 성
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인 것이
다. 이러한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심리적·환경적 요인을 
발견하고, 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보는 연구들이 다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의 대부분은 학업스트레스나 학업성취 등 학업과 
관련되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어떤지를 살펴보았
는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학업과 관련된 요인만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삶의 만
족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학
업이 성공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닌, 삶의 만
족도가 높을 때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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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청소년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모교육의 방향
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단순히 자녀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단순히 학업성취의 성패나 학교 적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을 긍정적으
로 바꾸려는 신념이나 노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며, 자
신을 둘러싼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받아들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자극하도록 할 수 있다. 때문에 가
정 내에서 어떠한 양육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자녀에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
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부모교육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학업과 관련된 사항 또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사항, 자
녀의 발달에 따른 이해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학
업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서 높아진 
삶의 만족도는 자기 생활의 통제력을 높임으로 인하여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
기에 앞으로의 부모교육은 단순히 자녀와의 의사소통
이나 자녀의 발달의 특성 등과 같은 막연한 부모교육이 
아닌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안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제시 등과 같은 구체적이
며,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모교육의 틀을 마련
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중학교 1학년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
다. 때문에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학교 다른 학년급도 확

대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

도, 삶의 만족도, 학업무기력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한 후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조적 관계를 분
석할 수는 있었지만, 하위요인별 관계에 대한 내용 파
악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
한 하위요인별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요인별 영향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를 설정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추가하여 청소
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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